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JKGS ❙133

게임 콘텐츠, 산업, 마케팅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021 Jun; 21(3): 133-146

http://dx.doi.org/10.7583/JKGS.2021.21.3.133

Received: May. 11. 2021     Revised: Jun. 08. 2021

Accepted: Jun. 20. 2021

Corresponding Author: Sooyeon Suh (Sungshin Women’s Univ.)

E-mail: alysuh@sungshin.ac.kr

ISSN: 1598-4540 / eISSN: 2287-8211

Ⓒ The Korea Gam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내 이스포츠 선수들의 정서, 대인관계, 수면 특성에 

대한 실태 조사: 프로 선수와 육성군 선수를 중심으로※

이상하*, 장은희**, 김수진**, 김철학***, 서수연**†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한국e스포츠협회***

{xrpsychology, eunhee2914, soojin3926}@gmail.com, 

kch@e-sports.or.kr, alysuh@sungshin.ac.kr†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sports Athletes in Korea

Sangha Lee*, Eunhee Jang**, Soojin Kim**, Cheolhag Kim***, Sooyeon Suh**†

Dept. of Psychiatr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 Korea e-Sports Association***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이스포츠 선수들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스포츠 

프로 선수 40명과 육성군 72명, 총 이스포츠 선수 112명을 대상으로 정서, 대인관계, 수면 영역

에서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프로 선수와 육성군 선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프로 선수들은 

육성군 선수들보다 정서적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반응성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대인적 

비수용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프로 선수들의 불면증 수준은 평균 11.6±5.5점으로 높은 편

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 불안 수준이 높은 선수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불

면증 심각도 수준이 높은 선수들을 위한 수면개선 개입의 두 가지 방향에서의 심리지원을 진행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sports athletes. We investigate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40 professional 

esports players and 72 amateur esports players, a total of 112 esports player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emotional well-be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leep between professional players and trainee players. Professional 

esports athletes showed higher responsiveness to social conflict and more interpersonal 

non-acceptance compared to the trainees. Results also indicated high levels of insomnia 

severity. Based on the results, the need for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d sleep 

intervention for athletes were discussed.

Keywords : Esports(이스포츠), Esports athlete(이스포츠 선수), Psychology(심리학), 

Psychological intervention(심리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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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스포츠(Esports, electronic sports)는 개인이

나 팀이 경쟁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 경기를 일컫는다[1]. 이스포츠는 새

로운 문화, 여가, 스포츠, 산업으로 정착하고 있으

며, 이제는 단순한 놀이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략 

및 협력이 필요한 스포츠로 인식된다[2]. 한국의 

이스포츠 시장 규모는 세계 3위이며, 이스포츠 통

계 사이트 ‘e스포츠차트(esports charts)’에 따르면 

2020년 ‘롤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전

의 시청자는 1,787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스포츠 선수들을 관리하

고, 필요 충분한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경기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 이스포츠계의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스포츠 선수들의 삶의 질과 경기력 향상을 위

해서 선수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 경기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하 등(2020)이 이

스포츠 선수 5명을 심층 인터뷰한 질적 연구에서

는 선수들의 최적 수행을 방해하는 정신적 요인으

로 자신감 문제, 불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전략, 

과거의 성과와 실수, 괴롭힘, 삶과 게임 간 분리의 

어려움 등이 보고되었다[3]. 또한, 국내 이스포츠 

선수들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3] 해외 선수와 비

교하여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1]. 정신적 

강인함(mental toughness, MT)은 일반적으로 스

포츠 장면에서 선수에게 부여되는 경쟁, 훈련 등과 

같은 요구에 대해 잘 대처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4], 이스포츠는 ‘멘탈게임(mental game)’이라고 

불리는 만큼 기술의 향상 못지 않게 이러한 정신

적 강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5].

또한, 이스포츠 선수들에게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는 개인 삶의 질과 게임 내 수행에 있어 중요

하다. 대인관계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생

활 만족도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6].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가족이나 동료 및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며

[7, 8],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관계 만족

감,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9, 10, 11]. 팀 내 대인관계 갈등은 선수 간의 신

뢰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12], 부

정적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13]. 사회적 지지는 팀 응집력과 경쟁 스트레스 

대처, 소진, 수행 등의 요인과 관련 있다[14, 15, 

16, 17, 18]. 이스포츠 선수들은 주로 경기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가 많았으며, 합숙 생활로 인해 가족, 친지 등의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

났다[3]. 즉, 이스포츠 선수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갈등 및 낮은 사회적 지지는 팀 응집력을 저해하

고 나아가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수면은 인지,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스포츠 선수들의 경기 수행과 정신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19, 20]. 수면 박탈은 이스포츠 

선수들의 경기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기억, 시각운

동능력, 충동 억제 및 의사결정 능력 등 주요한 인

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이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수면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에는 경기 전날 밤의 

긴장, 장시간의 빛 노출, 스트레스, 카페인 섭취 등

이 있다[3]. 나아가 수면 장애는 불안 및 우울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정적 기분 상태가 선수들의 

경기력과 소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다[22, 23, 24]. 선행연구를 통해 국내 이스포츠 선

수들은 지연된 수면 양상을 보이며, 52.9%의 선수

들이 불면증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1]. 따라서 이스포츠 선수들을 위

한 심리개입 프로그램 개발 시 다른 심리적 특성 

이외에도 수면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스포츠와 전통 스포츠는 연습량, 선수권 대회 

참가, 관중 등에 있어 많은 유사성을 지닌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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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스포츠와 이스포츠 선수들 사이에 좋은 수행

에 있어 MT와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일부 중복되

는 부분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전통 스포츠 

심리프로그램의 적절한 응용은 이스포츠 선수의 경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6]. 이를 고려하여 이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심리

지원은 선수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내 이스

포츠 분야에서는 선수들의 스트레스 수준 및 요인, 

개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이스포츠 선수들의 

정서, 대인관계 및 수면을 중심으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스포츠에서도 프로 선수가 되

기 위해서 육성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육성군 

선수의 대부분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와 육성군 선수는 다른 심리적 

양상을 보일 수 있어 프로 선수와 육성군 선수 간 

차이 또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스

포츠 선수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체계적

인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반을 조성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2. 방  법

2.1 연구절차

이스포츠 선수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이스포츠 구단에 속한 프로 선수들과 육성군

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3가지 심리특성 

영역(정서, 관계, 수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소속된 국내 10개 

이스포츠 구단 프로 및 육성군 선수들을 중심으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방문이 가능

한 구단의 경우 연구원과 보조원이 구단에 방문하

여 선수들에게 연구 및 검사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에 온라인 설문지 주소를 전달하여 자기보고식 질

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의 연

령대에 맞추어 성인 연구 참여자에게는 정서적 요

인 및 수면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제공

하였다. 미성년자 연구 참여자에게는 법적 대리인

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구단 방문이 불가

한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자기보고식 질문지

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

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SSWUIRB-2021-001).

2.2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는 이스포츠 구단에 속해 있는 프로 

선수 40명과 육성군 선수 72명으로 총 112명이었

으며, 연구 대상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전부 남성이었으며, 연령대

별로는 10대가 74.1%(83명), 20대 이상이 

25.9%(29명)이었다. 전체 평균 연령은 18.8(±3.0)

세였다. 건강 관련 항목에서는 전체 112명의 참여

자 중 14.3%에 해당하는 16명이 전자담배를 포함

한 흡연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42.0%(47명)가 월 1

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운동을 한다

고 응답한 선수들은 27.7%(31명)였다. 학력을 살펴

보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선수는 전체의 

8.0%(9명),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선수는 33.9%(38

명), 고등학교를 중퇴한 선수는 22.3%(25명), 고등

학교를 졸업한 선수는 26.8%(30명), 그리고 대학교

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선수는 9.0%(10명)이었다.

전체 참여자 중 94.6%(106명)가 리그오브레전드

(League of Legends) 선수들이었으며, 5.4%(6명)

는 오버워치(Overwatch)를 주종목으로 하였다. 리

그오브레전드 선수 106명 중 프로선수는 32.1%(34

명), 육성군 선수는 67.9%(72명)였다. 오버워치의 

경우 응답자의 100%(6명)가 프로 선수였다. 경력

에서는 1년 미만인 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69명, 

61.6%), 그다음으로 3년 이상인 참여자(19명, 

17.0%)가 많았다. 프로 선수들은 하루에 11.7시간

을 훈련하며, 범위는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5시간

이었다. 육성군 선수는 하루에 평균 9.4시간을 훈

련하며, 범위는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6시간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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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정도구

2.3.1 정서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Diez-Quevedo 등

(2001)이 개발하고 박승진 등(2010)이 타당화한 한

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이다[27, 28]. PHQ-9은 총 

9문항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정서 문제가 신체로 나

타나는 정도와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까지 측정한

다. 총점은 27점으로 각 문항 당 ‘전혀 없다(0점)’에

서 ‘거의 매일(3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점수 범위는 0-4점 정상, 5-9점은 역치

하 우울, 10-19점은 중등도 우울증, 20-27점은 고

도 우울증으로 구분하며, 본 연구에서는 0-9점은 

정상군, 10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2이었다.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 Cohen 등(1983)이 개발하고 

박준호와 서영석(2010)이 타당화한 질문지이다[29, 

30]. 지난 한 달간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이 스트레

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었다(0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4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군을 0~19점, 고위험

군을 20점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다.

스필버거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S형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 

STAI-S) Spielberger(1983)가 개발하고 한덕웅 

등(1996)이 타당화한 질문지이다[31, 32]. 본 연구에

서는 현재 얼마나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는지 측정

하는 상태불안(State subscale of STAI; STAI-S)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

구분
프로 육성군 전체

N % N % N %

성별 남성 40 100.0 72 100.0 112 100.0

나이
10대 15 37.5 68 94.4 83 74.1

20대 25 62.5 4 5.6 29 25.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5.0 7 9.7 9 8.0

고등학교 재학중 0 0 38 52.8 38 33.9

고등학교 중퇴 11 27.5 14 19.4 25 22.3

고등학교 졸업 20 50.0 10 13.9 30 26.8

대학교 재학 이상 7 17.5 3 4.2 10 9.0

흡연 
흡연 6 15.0 10 13.9 16 14.3

비흡연 34 85.0 62 86.1 96 85.7

음주 
전혀 마시지 않음 8 20.0 57 79.2 65 58.0

월 1회이상 32 80.0 15 20.8 47 42.0

운동 
예 10 25.0 21 29.2 31 27.7

아니오 30 75.0 51 70.8 81 72.3

종목
리그오브레전드 34 85.0 72 100.0 106 94.6

오버워치 6 15.0 0 0 6 5.4

경력

1년 미만 8 20.0 61 84.7 69 61.6

1년 이상 8 20.0 8 11.1 16 14.3

2년 이상 6 15.0 2 2.8 8 7.1

3년 이상 18 45.0 1 1.4 19 17.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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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4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TAI-S의 총점

은 2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 불안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51점

은 정상군, 52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이

었다.

지각된 스트레스 반응성 척도(Perceived 

Stress Reactivity Scale for adolescent 

athletes, PSRS-AA) Britton 외 연구진(2017)이 

청소년기 스포츠 선수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개개인

의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이다[33]. 

총 23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지각된 스트

레스 반응을 의미한다. 하위 척도는 장기화된 반응

성(Prolonged Reactivity), 업무 과부하에 대한 반

응성(Reactivity to Work Overload), 사회적 갈등

에 대한 반응성(Reactivity to Social Conflict), 실

패에 대한 반응성(Reactivity to Failure), 사회적 

평가에 대한 반응성(Reactivity to Social 

Evaluation)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

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2.3.2 대인관계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 Horowitz 등

(1988)이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김영환 등(2002)이 

타당화한 질문지이다[34, 35]. 대인관계 문제를 객

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며 총 99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하위 척도는 원형 척도와 성격장애 척도 

두 가지가 있으며, 원형 척도는 통제-지배, 자기중

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

희생, 과관여로 구성되어 있고, 성격장애 척도는 대

인적 과민성, 대인적 비수용성, 공격성, 사회적 인정

욕구, 사회성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척도에서 측정하는 내용의 경향성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3 수면

불면증 심각도 척도(Insomnia Severity 

Index, ISI) Bastien, Vallières & Morin(2001)이 

개발하고 조용원 외 연구진(2014)이 한국판으로 타

당화한 불면증 심각도 척도(ISI)를 사용하였다[36, 

37]. 최근 2주 동안 경험한 불면증에 대한 심각도, 

현재 수면 양상에 대한 만족도, 주간 기능의 손상 

정도 등 불면증 관련 증상을 측정하며. 총 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28점이다. 본 연구에서

는 해당 척도의 절단점 10점을 사용하여[36], 0-9점

은 정상군, 10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1이

었다.

앱워스 주간졸림증 척도(Epworth Sleepiness 

Scale,  ESS) Johns(1991)가 개발하고 조용원 외 

연구진(2011)이 타당화 한 질문지이다[38, 39]. 일상

생활에서의 졸림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며, 각 문

항에 대하여 0점(전혀 졸지 않는다)에서 3점(거의 

매번 졸게 된다)의 총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24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주간에 졸림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상군은 0-10점, 위험군은 

11점 이상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72이었다.

2.4 통계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저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종목, 경력 사항

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고, 각 프로선수와 육성군 선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든 분석에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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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프로 선수와 육성군 선수의 심리 

영역 별 차이

3.1.1 정서

정서 영역에서 측정한 우울, 지각된 스트레스, 

불안, 스트레스 반응성에 대해 프로 선수와 육성군

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없었으나, 

스트레스 반응성 하위척도에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반응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 선수들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반응성 

평균 점수는 5.7점으로 육성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다 (df=110, t=3.14, p<.01).

3.1.2 대인관계

대인관계 영역에서 측정한 다양한 관계 양상 중 

대인적 비수용성에서 프로 선수가 육성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df=110, t=2.36, p<.05). 대인적 

비수용성을 제외한 K-IIP의 다른 하위척도에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3.1 3 수면

불면증 심각도, 주간졸림증 중 프로 선수와 육성

군 선수 간의 유의한 평균 차이는 없었으나 프로 

선수들의 불면증 평균 점수는 절단점인 10점을 초

과한 11.6점으로 조사되었다. 

척도

프로 육성군
t

m SD m SD

n of high risk % n of high risk % x2

PHQ-9a,b
7.2 4.8 5.8 5.1 1.49

11 27.5 16 22.2 0.39

PSSa,b
20.5 6.6 18.6 7.6 1.35

18 45 39 54.2 0.87

STAI-Sa,b
48.9 10.9 46.8 13.9 0.83

15 37.5 27 37.5 0.00

PSRSa 19.6 7.5 17.6 7 1.41

PrR 2.5 1.7 2 1.81 1.32
RWO 3.6 2.5 3.1 1.87 1.09
RSC 5.7 2.1 4.4 1.8 3.14**

RFa 4.5 1.4 4.4 1.4 0.49
RSE 3.4 2.2 3.7 2.1 -0.64

Note.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SS=Perceived Stress Scale; STAI-S=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PSRS=Perceived Stress Reactivity Scale; PrR=Prolonged Reactivity; 

RWO=Reactivity to Work Overload; RSC=Reactivity to Social Conflict; RFa=Reactivity to Failure; 

RSE=Reactivity to Social Evaluation
**p<.01
aDetermined by Independent samples t test
bDetermined by Pearson's chi-square test

[Table 2]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Factor of Esports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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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의

본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는 아직 조명 받지 못

한 국내 이스포츠 선수들의 심리적 특성을 정서, 대

인관계 및 수면의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이스포츠 선수들과 육

성군 선수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의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대인관계 특성에서는 프로 선수들의 대인

적 비수용성 평균 점수가 51.5점으로 육성군의 평

균인 46.3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프로 선수

들이 육성군에 비해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어려

워할 수 있으며,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 

척도
프로 육성군

t
m SD m SD

원형척도 지배통제 48.8 9.2 46.5 10.5 1.14

자기중심성 50.4 11.2 47.6 11.3 1.24

냉담 48.2 11.3 45.2 12.1 1.30

사회적 억제 50.9 13.0 49.7 13.1 0.46

비주장성 50.1 13.1 46.8 13.9 1.20

과순응 48.3 13.8 47.0 14.0 0.48

자기희생 51.3 15.9 49.2 14.6 0.51

과관여 52.5 13.0 52.1 12.7 0.09

성격장애 대인적 과민성 49.8 13.5 51.3 13.5 -0.54

대인적 비수용성 51.5 11.0 46.3 11.1 2.36*

공격성 49.6 11.2 46.2 11.2 1.53

사회적 인정욕구 53.3 14.9 51.9 14.0 0.49

사회성 부족 49.2 12.5 48.1 12.8 0.43

Note. K-IIP=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05

[Table 3]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K-IIP) Factor of Esports Athletes

척도

프로 육성군
t

m SD m SD

n of high risk % n of high risk % x2

ISIa,b
11.6 5.5 9.7 5.7 1.75 　

23 57.5 31 43.1 2.15

ESSa,b 
7.3 3.7 6.6 4.1 0.80 　

8 20.0 15 20.8 0.01

Note. ISI=Insomnia Severity Index; ESS= Epworth Sleepiness Scale
*p<.05
aDetermined by Independent samples t test
bDetermined by Pearson's chi-square test

[Table 4] Characteristics of Sleep Factor of Esports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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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이스포츠 종

목, 그리고 이번 연구에 포함된 모든 종목이 팀 종

목으로 감독과 코치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과 협력

하여 경기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높은 

대인적 비수용성은 경기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팀 내 대인관계 갈등은 선수 간의 신뢰를 저

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12], 부정적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13]. 사

회적 지지는 팀 응집력과 경쟁 스트레스 대처, 소

진, 수행 등의 요인과 관련 있다[14, 15, 16, 17, 

18].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스포츠 선수들은 주로 

경기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합숙 생활로 인해 가족, 

친지 등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3]. 즉, 이스포츠 선수들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갈등 및 낮은 사회적 지지는 팀 

응집력을 저해하고 나아가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전통적인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처럼 학

원체육의 체계 안에서 성장할 기회가 없는 이스포

츠 선수들은, 중고등학교때 대부분의 시간을 PC방

에서 보내고 프로에 입문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성장환경 또한 프로 이스

포츠 선수들의 대인적 비수용성을 높였을 수 있다. 

스트레스 반응성 척도에서 프로선수들의 사회적 갈

등에 대한 반응성(RSC)이 높은 것 또한 같은 맥락

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반응성은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갈등, 비판, 거절 등을 경험할 

때 그 선수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40], 선수들이 팀 내에서 

주고받는 부정적인 피드백들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

레스가 가장 크다는 질적연구의 보고와 일치한다

[3]. 

PHQ-9으로 조사한 우울 평균 점수는 6.2(±4.9)

점으로, 유사 연령대의 일반인 집단 평균(6.1±4.4점)

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이스포츠 선수들의 고위험군의 비율은 

23.3%(27명)로, 일반인 집단에서 조사된 고위험군 

비율(19.6%)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연구[1]에서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통해 조사한 우울 고위험군이 

50%가 넘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이러한 차

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포츠 선수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성적에 대한 압박, 주전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팀원과의 갈등, 불확실한 미래로 인

한 불안감 등이 언급되는데[3], 본 연구를 시행한 

시점이 이스포츠 정규 시즌이 끝난 이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수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시즌 중에도 선수들

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수들의 수행과 정신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이유이다. 특히 수면과 우

울의 높은 관련성은[42] 본격적인 훈련과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시점에서 선수들의 우울 수준은 더 

상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불면증 심

각도 평균 점수는 10.4(±5.6점)로, 다른 연구에서 

조사한 일반인 집단의 불면증 심각도 수준[43]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균 수준을 보였으며 10점 이상

의 고위험군도 프로 선수 57.5%, 육성군 43.1%로 

약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이 불면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포츠 선수들은 지연된 수면위상

과 더불어 긴 수면 잠복기, 낮은 수면 효율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수면부족을 경험할 수 있다

[1]. 불안 고위험군의 높은 비율(37.5%) 또한 이스

포츠 선수들의 특징적인 정서로 보인다. 비시즌과 

시즌을 아우르는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의 

정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은퇴 이후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3]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어린 나이의 선수들

에게 주는 불안감은 앞서 언급한 수면문제와 상호

작용으로 더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다[44].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추후 선수들을 위

한 심리적 개입은 우울, 불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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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적 개입과 불면증 수준이 높은 선수들을 위

한 수면개선 개입의 두 가지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심리적 개입에 관한 연구는 없으나, 전통 스포

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기반의 심리상담

이 선수들의 불안과 역기능적 신념을 유의하게 감

소시켰다는 보고[45]와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불안을 감소시킨 사례에서 그 적용가

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46]. Poulus와 동료들의 연

구[26]에 의하면, 정신적 강인함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회피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문제 중심 대처 전략과 감정 중심 대처 전략 중 수

용 전략을 유의하게 더 사용함을 예측하였다. 이러

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스포츠 선수들의 삶

의 질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선수 개인이 경험하

는 우울, 불면 등의 심리적 어려움과 팀원과의 갈등

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

한 심리지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수들의 

불면증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면증을 위한 인

지행동치료 (CBTI;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를 활용할 수 있다. CBTI

는 미국내과협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에서 불면증 치료에 있어 일차치료 방

안으로 권장되는 치료 방법으로[47]. 수면교육과 수

면위생, 자극조절, 인지치료 등의 방법으로 이스포

츠 선수들의 수면개선을 위한 개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선수들을 위한 사회적 기술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역시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의 프로, 육성군 이스포츠 선수들

의 심리적 특성을 대인관계, 정서, 수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는 몇 가

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이스포츠 선

수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

는다. 동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여 이러한 결과가 

이스포츠 선수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적인 스포츠 선수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심리영역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검사 영역에서 자기보

고식 검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자기방

어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

이 있다. 특히, 표집과정에서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

는 이스포츠 회사(구단)를 통해 검사의 진행을 안

내한 만큼 조직의 분위기나 선수들이 처해있는 상

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좋은 응답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이스포츠 선수들의 심리적 

특성을 규정하기 위한 검사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 연구자가 관심있는 주요 영역에서

의 검사들을 대부분 포함하였으나 이스포츠 선수들

의 바쁜 일정 속에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

하기 위한 필요충분한 검사들을 모두 시행할 수 없

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활동

하고 있는 프로 이스포츠 선수들과 프로 데뷔를 목

표로 훈련하고 있는 육성군 선수들을 모두 아우르

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최초의 조사연구라는 점과 

몇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본 연구는 추후 이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예방

적, 치료적 개입에 좋은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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